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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2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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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1,2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라 

 

Genesis 1:1, 2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2 Now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 그러나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데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사역하시는 내내 감정을 행동으로 전환하시며 

그들은 만지셨다. 언제나 예수님의 연민은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폐부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연민은 사회적, 종교적 틀까지 

깨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만들었다. 바로 이 진리에 소망이 있다. 연민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당신과 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는 모두 ‘죄와 타락’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묶인 채 이세상에서 태어났다. 우리 모두 

유혹의 쉬운 먹잇감이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우리는 악의 

결과에 신음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곤경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셨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 대해 느끼거나 생각하기 위해, 혹은 본보기를 보여 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지기’위해 오셨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피조 세계와 

피부를 맞대시기 위해, 곤경에 빠진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 가야 한다. 주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연민에 행동의 피부를 입혀야 

한다. 

                                                                    생명의 삶, 묵상에세이, 1.6.24 


